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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말은
온누리에서 ‘한글’뿐입니다.

신기남∙국회의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내게두 절이나 한번 하게. 나두 나이 자네버덤 많아.” 하고 천왕동이
는 나이를 자세하고 “나는 인제 어른이야.” 하고 오주는 어른을 내세우다가 
나이와 어른을 비겨 버리고 두 사람은 곧 서로 너나들이를 하였다. 

......“콩알이 무어냐?” 하고 물으니 유복이가 싱글벙글하며 “매부더러 물어 
보오. 입살에......”하고 말하는 중에 금동이가 “이 자식이.” 하고 떠다밀어서 
유복이가 쓰러지니 섭섭이가 이것을 보고 “아이고 잘코사니야.” 하고 방그레 
웃었다......

......꺽정이가 그 사람의 손을 쥐고 돌아서서 한 번 떠다밀었더니 그 사람
은 고사하고 그 사람 뒤에 겹겹이 섰던 구경꾼이 장기튀김으로 자빠졌다......

소설 임꺽정을 읽다 보면 다양하고 아름다운 순우리말의 구사가 놀
랍기만 합니다. 얼마 전, 모르는 낱말들로 인해 사전을 옆에 놓고서 임꺽
정을 읽어야 했지만, 그 불편함은 순 우리말을 알게 되는 기쁨 앞에 당
연히 겪어야 할 작은 일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갯벌에서 시나브로 널
려 있는 조개를 잡아 올리듯이 저는 순 우리말의 갯벌에서 모르고 있던 
곱고 소아로운 우리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 임꺽정을 
통해 만난 우리말과 미쁨과 다솜으로 옴살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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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한글’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
는 ‘말’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소아, 아람, 고운 등으로도 쓰일 수 있으며, 한편 ‘아름답다’, ‘예쁘다’, 
‘이쁘다’, ‘이쁘장하다’, ‘노랗다’. ‘샛노랗다’, ‘누렇다’. ‘누르죽죽하다’ 등
의 차이를 어느 나라의 언어가 표현하고, 그 느낌을 온전히 전할 수가 있
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말은 온누리에서 ‘한글’
뿐입니다.

제가 국회에서‘한글 문화 세계화를 위한 의원 모임’을 만들고 한글날 
국경일을 위해 뛰어다니며 느낀 건, 여러 사람들이 “한글이 으뜸이다”, 라
는 우수성을 말하면서도 그 매력은 잘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머리로
는 한글을 알되, 마음으론 한글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맞게 되는 뜻 깊은 올해, 우리 모두가 ‘한글’의 매력
에 흠뻑 빠지길 바라 봅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한글 바람’이 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어와 불어는 세련되고 고급스럽다는 생각, 한글은 촌스
럽고 그 쓰임새를 단지 ‘나라사랑’으로만 바라보는 젊은이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운 운율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글을 지키고, 더욱더 발전시켜 널리 
알려야 할 이들은, 우리가 아닌 바로 젊은이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한글
보다 한자를 품격 있다고 여기시는 어르신들께도 한글의 고운 운율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한글날이 국경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일부 경제인들과 단
체들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IT 강국이라고 
부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글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한글로 인해 
우리는 IT시대 흐름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 
전화로 문자를 보낼 때 한글로 5초면 되는 것을 중국과 일본 문자는 35초
나 걸립니다. 컴퓨터 자판에서의 차이도 이와 비슷합니다. 즉 한글의 입력 
속도가 중국과 일본의 문자 체계보다 7배나 빠른 것, 이것이 IT 시대 대
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 겨레만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은 다름 아닌 ‘한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따라서 ‘첨단
기술’을 ‘공짜’로 쓰게 되었으니, 대신 한글을 널리 알리고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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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메일과 한글 인터넷 주소로 인해 정보 격차가 많이 해소되고는 있
지만, 아직 미흡합니다. 세종대왕이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도 답답함이 없
이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나랏말이 한글이듯, 정보화 시대에 한글로 인
하여 정보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
니다.

저 또한 ‘한글 문화 세계화를 위한 의원 모임’과 함께 해외에 한글 문
화원을 설립하는 등 한글을 위한 오롯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을 오염시키지 않고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전해 주는 
것, 지금 우리 모두가 굳게 ‘맘매김’하는 한글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9월은 가지마다 열매가 맺는 달이라 하여 ‘열매달’이라 부릅니다. 10월
은 밝달뫼에 아침의 나라가 열린 달이라 하여 ‘하늘연달’이라 합니다. 11
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치닫는 ‘미틈달’, 마지막 12월은 미음을 가다듬는 
한해의 끄트머리 달이라 ‘매듭달’입니다. 올 한 해의 몇 달이라도 순 우리
말로 달력을 달리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말 달력을 보면 왠지 흥겹고 
라온한 맘이 찾아 드는 건, 한글의 매력이기도 하지요. 한글은 우리의 마
음이기 때문입니다.


